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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․사회부 

발 신 참여연대 (담당 :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-725-7105 forr2018@pspd.org)

제 목 [성명]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하라

날 짜 2016. 11. 23. (총 2 쪽)

성 명
황교안총리와국무위원들은총사퇴하라

‘피의자’ 대통령에 대한 책임, 정무직 공직자 전체에게 있어

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

1. 검찰이 지난 일요일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하고, 어제(11/22) 

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의결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

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. 당연하고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

다.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, 피의자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

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뿐만이 

아니다. 황교안 국무총리와 장차관, 정무직 공직자 누구라도 그 책임에서 

자유로울 수 없다. 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준엄

한 명령인 ‘대통령 퇴진’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, 공직에서 지금 즉시 

사퇴하라.

2. 황교안 국무총리는 후임 총리 지명자를 문자로 통보받고 퇴임식 준비까

지 했다가 취소하는 굴욕에도 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 어떠한 권위

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.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

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. 하지만 

이제는 내려놓고 물러날 때이다.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

를 조롱한 국정농단에서 황교안 총리는 ‘공범’이다. 아무것도 몰랐다

고 해도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다. 수 십 년 동안 검사와 법무부장

관을 지낸 총리이기에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잘 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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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다. 공직에서 물러나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. 황교

안 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

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.

3. 다른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. 자신을 임명

해 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헌법가치를 훼

손하고,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피의자로 전락하였다. 대통령의 

직무수행 지지율은 5%를 넘지 못하고, 매주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

거리로 나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주권자

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.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는 공직자라면 대통

령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먼저 사의를 표해야 한다. 대통령 개인이 아니

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. 이제 

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, 피의자로 전락한 대통령과 함께 

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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